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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칼럼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었는

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곰곰이생각해보면“맞아과일을꺼

내려고 했었지.”하고 불쑥 기억이 돌아오는

경험. 강의 시간에 열심히 듣고 밖으로 나

왔는데, 강사가 무슨 말 을 하셨는지 도무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강사 얼굴만 가물

가물하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오늘 강의에

서 이런저런 부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듣고“맞아, 그런 이야기가있었지. 나

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어!”하고 맞장

구까지 쳤던 경험 등등. 사람들은 이런 식

의 깜박거림을 경험했을 때“나, 치매 아

냐?”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건망증이겠지

하면서무시해버리기도한다.

위의 경우들처럼 좀 있다가 기억이 나거나

누가 옆에서 힌트를 주면 마치 전등불이 켜

지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른다면 대개는 건

망증이다. 내용중일부가잠시기억나지않

을 수 있지만 좀 있으면 기억이 난다. 스트

레스가 심하거나우울해서정신적에너지가

고갈되면 건망증이 늘어난다. 놀 거리도 많

고 할 일도 많아 너무 바쁜 요즘 젊은이들

은 마음잡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이 산만한 상태에서 건망증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건망증은 대부분

병이 아니다. 건망증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

일상생활에큰문제가생기지는않는다.

그러나 옆에서 힌트를 주고 상황을 설명해

줘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걱정이 좀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직장이나 일상생

활에서 확실히 문제가 보인다면 치매를 의

심하게 된다. 더구나 기억뿐만 아니라 사리

판단이나 계산도 예전처럼 잘 안 되고 늘

다니던 길까지 헷갈린다면 치매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의학적으로 치매는 기억력 감퇴

뿐만 아니라 판단력, 시공간능력, 언어능력,

계산력 등의 지적 능력이 함께 저하되어 일

상생활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다.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나 환각, 망상 등

이동반되기도한다. 치매는확실히병이다.

이렇게 치매와 건망증, 둘 중 하나로 분명

하게나눌수있으면좋으련만현실은그렇

게 간단하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아직 뚜렷

한문제는없지만본인뿐만아니라주변사

람들이 보기에도 확실히 기억력이 나빠졌

고, 그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면 건망증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없다. 50대 이전이라면그래도건망

증일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 60대이후의

어르신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까? 이러다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 경도인지장애란 아

직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할 위험

성이 매우 높아진 고위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 노인에서 치매가 발생되는

비율은 1년에 1% 정도이지만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10~15%가 1년 뒤치매가된다.

말하자면 치매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

상태이다. 2000년 이전에는 경도인지장애

라는 용어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누가

봐도확실한치매가아니면의사들도‘나이

드셔서 그런 것이지 아직 치매는 아닙니

다!’라고 안심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치매를 빨리 진단한다고 해도 별다른 치료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

지 않다. 완벽하진 않지만 치료약도 있고,

다양한 비약물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을 억

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 10%는 완치까지

도기대해볼수있다.

그래도 아직 치매는 쉬운 병이 아니다. 무

엇보다 가족들의 부담이 심하다. 그래서 직

면하기가 두려운 병 중 하나이다. 가족 중

누가 치매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아닐 거야, 그런 일이 생길 리

없어.”라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다. 그러나 문

제가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데도“건망증일

거야.”라고 회피만 하고 있다면 적절한 치

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65세 이후 치매 유병률은 9%를 넘어서고

있다. 10명 중 거의 한 명은 치매라는 이야

기다. 65세 이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건

망증이젊은사람의건망증과다른이유다.

건망증, 치매, 그리고경도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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